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威廉‧波頓出生于一 富裕的家庭。他 于普林

斯 神 院。他在 自己成 中 宣 士的

候 世，享年25

不保留 | 不退  | 不后悔 

 
保留、退 、后悔—威廉‧波頓在事奉主的一生中

三 。 

使徒保 是便雅 支派的人，是受人敬仰的 法

迦 列的 生，是一 有不 的生活的

公民。 

他一生中都在 福音，也在 束了他的生

命，因信奉耶 基督而殉道。他同 也以三 字

而活， 是 他 重要的三 字：信、望、

。无可置疑的，保 生命中 有 疑，只有信

心。 有 ，只有盼望。 有恨，只有 。 

又有一 人，一生都是在 自己身 的花草

木的名字。他是在聆 的 候所得到的

。 告 他的 者，若一 人想要 好

，他必 知道自己身 多的花草 木的名

字。 人同 的也活在三 字里：花、草、

木。 三 是他的全部。 

在 的生命里是 三 字 ？ 

如果我 我 一 都 有，我 必 努力

的去 那三 字是什 ，然后一生中都

的 住。 

若有人 我生命中 三 字最重要，我必 承

，我不是 想 大家知道。因 ，不像 三

人，他 終生都委身于他 的三 字。我 得我

不如他 一 。无 如何，我盼望我生命活着

基于：全心、 定、福音。我要全心的 主而活，

定的活在 的旨意里，和一生都 福音。

 
Do You Have Three Words To 
Live By?  

William Borden was born from a wealthy family and graduated from 
Princeton Seminary. He died at the young age of 25, whilst preparing 
himself to become a missionary in China. 

Though, short-lived his life was one of greatness. There are three phrases 
that William Borden lived by that were instrumental to his living a great 
life, 

No Reserves | No Retreats | No Regrets 

Reserve, Retreat, Regret, William Borden lived a life of great service to the 
Lord based off of these three words.  

The Apostle Paul was a member of the tribe of Benjamin, was a student 
under the acclaimed teacher Gamaliel, and had the advantage of living 
life as a citizen of the Roman Empire. 

He lived his whole life preaching the gospel, and he ended his life in 
Rome, martyred for his faith in Jesus Christ.  

He too lived by three words, These were the three words important to 
him: 

Faith | Hope | Love 

There is no doubt that the life that the Apostle Paul lived was one not of 
doubt, but of faith, not of fear, but of hope, and not of hatred, but of love.  

There was another man who dedicated his entire life to the purpose of 
finding out the names of all the grass, flowers, and the trees that were 
around him. He was inspired to this task while listening to a lecture on 
poetry, the lecturer told his hearer, that if a person wanted to write great 
poetry, they must have great knowledge over the names of the various 
kinds of grass, flowers, and trees that surrounded them. This man too, 
lived by three words: 

Grass | Flower | Tree 

These three were his everything.  
What are the three words that sustain your life? 

If we find that we have none, we must endeavor to find out what those 
three words might be, and to grasp it tightly that we might be sustained 
through to the rest of this year. 

If someone were to ask me what three words are most important to me, I 
must admit that I am reluctant to share such information. Because, 
unlike these three men who were able to devote and base their whole 
lives based on their three words, I do not feel as though I have been able 
to do the same. However, the three words most important to me that I 
hope to live my life based on are: 

Heart | Determination | Gospel 

 
I want to live this life with an undivided heart to the Lord, with an 
undivided determination to His will, and to constantly live a life that 
preaches the gosp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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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일(토)  선교 바자회 

8일(수)  아가페 유치원 헌신예배 

11일(토) 중등부‘Rise Up and Build   
(RUB)’ 

12일(주)  52회 전도폭발 수료예배 및 

D. james Kennedy Award 수상식 

13일(월)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27회         
졸업예배 및 학위 수여식 

15일(수)   한나 선교회 헌신예배 

19일(주)   뵈뵈 선교회 헌신예배 

22일(수)   바울 선교회 헌신예배 

24일(금)   ‘나라 사랑 평화 음악회’  

극동방송 창사 60주년 기념 음악회 장소:
카네기 홀 

26일(주)   교육부 졸업예배 

29일(수)   원로목사회 정기모임 

축복이 흐르는 찬양예배

 2 신앙시론 – 그대 세 단어를 가졌는가?  
 /김성국 목사 

 5  시 – 갈림길 /김성국 목사 

 6  담임목사 설교요약 

 8  어버이 주일 간증 /김가람 학생 

10  제자, 영성훈련 수료예배 /김유진 청년 

11  영성훈련 수료자 간증 /조인범 집사 

12  효도관광 /김영오 장로 

14  50대 선교회의 밤 

17  청년부 전도 집회 /청년1부 도정욱 청년 

18  전교인 한마음 축제 /남위홍 청년 

20  화보 – 전교인 한마음 축제 

22  플러싱 선언문 – 우리가 플러싱에 사는 이유 

25  러시아어 예배 설립예배 /송요한 목사 

28  선교바자 –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한  
 기쁨의 잔치 

30  G2G – 부모님과 찬양을 /부모님의 글 

32  어머니날 야유회를 다녀오며 /Grace Xiang 

34  중등부 순결 서약 예식 /유영선 집사 

36  유아부 –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가정예배  
 /베치 장 

 지민이의 유아부 예배 /이복임 집사 

38  은혜의 심방-멀리서 가까이서 교회를 향하여  
 /함미희 전도사 

39  5월 등록 새가족 안내 

교회 
행사

7월  
3일(주)–5(화) 전교인가족수련회 

5(화)-8/19(금) 7주간 2016년 여름학교 

아가페 유치원여름학교 

6일(수)   지도원성경공부 

8일(금)   구역예배 

10일(주)      선교회 헌신예배 

15일-17일(주) 할렐루야 2016 

대 뉴욕 복음화 대회 장소: 프러미스교회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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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브라함 앞의 갈림길 
가나안과 하란 
순종으로 걸은 가나안길 
믿음의 조상 길이었네 

요나 앞의 갈림길 
다시스와 니느웨 
거역으로 걸은 다시스길 
풍랑의 심판 길이었네 

예수님 앞의 갈림길 
십자가와 자기 뜻 
사랑으로 걸은 십자가길 
인류의 생명 길이었네 

내 앞의 갈림길 
순종과 불순종 
어느 길에서 주님이 날 반겨주실까 
나 주님 기다리시는 그 길을 걸으리라 

— 김 성 국 목사

갈
림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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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 주일 설교 

— 

롤로코스트를 탄 왕 

다니엘 2장 46절-3장 7절 

 
본문에 느브갓네살 왕은 정신없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놀이기구 롤로코스트를 탄 사람과 같다.  
 
1. 왕은 상황에 따라 롤로코스트를 탔다 

단 2:47에서 느브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칭송한다. 그러나 3:1에

서는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높인다. 또한 3:28-29에서 

다시 왕은 하나님을 높인다. 그러나 4:28-30에서는 자기를 높이

다 37절에서 다시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 상황에 따라 신앙이 변

하며 중심이 바뀌며 오르락 내리락 한다. 신앙생활은 외부의 조

건이나 환경에 따라 변하면 안된다. 천국은 신의를 지키는 의로

운 나라이며 심지가 견고한 자들과 신뢰하는 자들의 나라이다. 
 
2. 왕은 말과 마음이 다른 롤로코스트를 탔다  

2장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느브갓네살 왕의 말은 번듯했으나 바

로 3장에서 금신상을 평지에 세웠다. 갑자기 세워진 것이 아니고 

자신을 금 머리라고 해석한 꿈(단 2:38)을 늘 마음에 두고 실행

한 것이다. 말과 마음이 다른 사람이었다.  

가롯 유다도 (마 26:47-49)입은 부드러웠으나 마음은 흉악한 

자로 말과 마음이 달라 실패한다. 

다윗은 시19:14에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

납되기’를 원했다. 
 
3. 진정한 왕은 롤로코스트를 타지 않으신다 

세상의 왕과 달리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변함이 없

으신 동일하신 분이다(히 13:8). 

다니엘은 언제나 자기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

다(단 2:46-47). 

예수님은 언제나 그의 행하신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

렸다(빌 2:10-11).

5월 8일 주일 설교 

—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디모데전서 5장 4절 

 
부모님에게 보답(먼저 받은 것에 다시 갚아드린다)하는 것이 하

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부모님은 자녀를 눈물로 키우셨다. 불효자 압살롬의 죽음에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하며 다윗

은 눈물 흘리며 애통해 했다. (삼하 18:32-33) 

부모는 자녀에게 다른 세계를 보여 주기 위해 희생하며 애쓴다. 

모세의 부모는 생명을 걸고 모세에게 다른 세계를 보여주었다

(히 11:23-26). 

부모에게 어떻게 보답하여야 하는가? 
 
1. 물질로 보답하라  

예수님은 부모님께 드리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막 

7:10-13).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후 아버지 야곱을 기운이 소생하도록 

물질로 모셨다(창 45:23-27). 
부모님 기운을 소생시킬 수레가 필요하다. 
 
2. 기쁨으로 보답하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 드려야 한다(잠 23:25).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것을 해 드림으로 기쁨이 

되셨다.  
사랑과 정성 그리고 따사로운 정감을 느끼도록 해 드려야 한다. 
 
3. 믿음으로 보답하라 

‘집에서 효를 행하는 것’의 영어성경에는 ‘경건하라’ ‘친절하라’ ‘책

임을 다하라’라고 표현한 외에 ‘약속을 지키라’라고 서술되어 있

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그 약속을 지킴은 믿음을 지키

는 것이다. 믿음 생활 잘하라. 그것이 가장 큰 효도이다.

5월 담임목사 설교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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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 주일 설교 

— 

세 사람이 아니었더냐 
다니엘 3장 19절-30절 

세 사람이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불 가운데에는 네 사람이 있었
다. 그들과 함께 계셨던 분은 예수님이셨다.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나? 

 
1.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 

세 친구가 신앙을 지키려 당하는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 예수님
은 함께 하셨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중 신앙을 지키려고 받는 고난 가운데 
오셔서 지켜주신다.  

죄에서 오는 고난이 있다. 그곳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며 책망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간음현장에서 잡혀 곤욕을 치르는 여
인) 실수와 실패로 인하여 받는 고난 중에도 예수님은 함께 계
시며 깨우쳐주시고 감싸 주신다(예수님의 제자들). 또는 아무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시여 설명이 없으시지
만 성장시켜 주신다 (욥의 고난-하나님에게는 이유가 있으셨
으나 욥에게는 설명이 없었다). 

 
2. 결박을 풀어주시는 예수님 

세 친구의 결박을 먼저 푸셨다(단 3:25). 우리의 많은 결박(죽
음, 죄, 마귀, 불평, 흉악, 미움, 게으름, 더러운 습관, 재정, 건
강, 사상, 상처의 결박 등등)에서 벗어나야한다. 묶여있던 실체
를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 우리 결박 안에 잠
재된 실체는 “큰 용사”(삿 6:11-12 기드온은 두려움의 결박에
서 벗어나 큰 용사의 삶을 살았다)이다.  

 
3. 놀라운 반전을 주시는 예수님 

불 자체가 없어진 것은 결코 아니나 예수님의 임재로 죽으라고 
던져진 풀무불에서 살아나왔다. 28절에서 느브갓네살 왕이 변
화되는 반전이 되어 30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너의 하나님’으로 남아, 진정 영접하
지 못하였다. 

진정한 믿음은 분명한 선택이다.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

5월 22일 주일 설교 

— 

맹렬히 타는 풀무불 
다니엘 3장 8절-18절 

풀무불은 죽음의 불,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다.  
헤롯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를 마귀는 여러 가지 세상의 방법으로 찾아왔다. 

참소(단 3:8-갈대아 사람들의 참소), 분노(단 3:13a-노하고 분
하여), 폭력(단 3:13b- 끌고 옴), 회유(단 3:15a-이제라도..준비
하였다가),소리(단 3:15b-소리에 기우는 자), 시간(단 3:15c-즉
시), 조롱(단 3:15d) 등이 원수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 다양한 방법 앞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보여준 진정한 믿음의 
태도는  

1. 무시했다 (:16) 

진정한 믿음은 외부의 협박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 
즉 평강이다(마 8:24-26). 평강의 믿음으로 세상의 온갖 협박과 
회유와 조롱을 무시하라 

 
2. 확신했다 (:17) 

구원이 태양이면 확신은 햇살이다. 햇살이 있는 밝은 자로 확신
에 찬 사람이었다. 

 
3. 맡겼다(:18)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떤 상황에 있더라고 믿고 맡기는 것이 신앙이다.  

우리가 어려울 때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도 임재하시며 이는 유익을 위함이다(요 11;4-
6 나사로의 죽음 앞에 지체하셨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셨다). 

하나님은 훈련하시기 위하여 침묵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침묵은 기쁨일 때가 있다(스테반의 죽음 앞에 하나님
은 하늘에서 일어나 기뻐하시며 환영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은 죽음 너머에도 있다. 

가장 높은 차원의 믿음은‘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감사하며 사랑하
고 충성하고 예배하는 믿음이다(롬 8:38-39).

5월 담임목사 설교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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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람 학생 

엄마, 

엄마한테 편지를 쓸 기회가 주어져서, 엄마가 제 엄마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말해주고 싶었어요.  

우선 엄마한테 감사한건, 저랑 지명이가 항상 말썽만 부리고 엄마

를 화나게 해도, 우리를 항상 사랑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 말

을 듣지 않을 때 조차도 우리를 사랑해 주는거예요. 엄마가 우리에게 음식 먹은후 에는 꼭 설거지 

하고, 고양이 변기는 깨끗이 하라고 말씀 하시지만 우리는 하지 않고, 결국에 엄마가 하루종일 일

하시고 돌아와서 하셔야 함에도, 엄마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음 기회를 주시

죠. 

또 감사한건 무슨일이 있어도 엄마는 항상 제 편이라는 거에요. 제가 힘든 시간을 갖고 있을때, 엄

마는 항상 제 곁에 계셔서 의지할수 있었고, 말동무가 되어주셨고, 특별히 저는 엄마가 저에게 대

학교로 가기를 원한다는걸 알고 있었지만, 제가 군대를 가기로 결정 했을 때, 엄마는 끝내 제편에 

서주셔서 제 결정에 동의 해 주셔서 고마워요.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감사하고 싶은건, 엄마가 항상 우리를 영적으로 강하게 자랄수 있도록 도와

주시려 한 것에 대해 감사하고 싶어요. 제가 어렸을때 큐티도하고 성경구절을 외우던것을 기억해

요. 하지만 저는 항상 불평만 했고 어떻게든 안하려고 했지요. 그땐 다 시간낭비라고 생각되었고, 

주일에 예배 드리는것만으로 충분 하다고 생각 했었어요. 하지만 그때 엄마가 그렇게 했던 것들이 

다 저를 위해서 였다는것을 이제서야 이해가 되어요.

11학년 때, 다들 SAT로 바쁘고, 미래에 대해 염려하고 있을 때, 저 역시 제 미래에 대해, 그리고 제

가 무얼 하고 싶은지에 대해 염려하던 때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들을 가지고 많

은 충고와 조언들을 주었지만, 그런 충고들은 저한테 오히려 더 부담이 되기만 했고, 오히려 제가 

가야 할 길, 제가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혼란스럽게만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많은 충고들 대신, 해

결책이 기도임을 깨달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엄마가 

저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어릴때부터 가르쳐 주셨고, 제가 하기 싫었을 때에도성경 

읽는것과 성경구절 암송하는것을 항상 확인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비록 지금도 성경을 매일 읽지

는 않지만, 가끔 친구들과 얘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무슨일이 있어도 가장 중요해야 한다

고 얘기를 마칠때가 많아요. 그렇게 배우고 자라와서, 그렇게 이야기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엄마가 저를 위해서 해준 모든 것들에 대해 고맙고, 저를 위해 해주실 것들에 대해서도 고마워요. 

사랑해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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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청년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딤전4:8)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멀리서나마 따라가며 그 주님의 겸손과 사랑과 희생의 죽음과 부활

을 통하여 가르쳐주신 제자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모습을 조금씩 닮아가고자 소원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14주간의 강

훈련을 마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여러 성도들 앞에 섰습니다. 

피곤하고 바쁜 일상생활에서 졸음과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며 말씀 읽기,기도 훈련,요절 암송,영성 일기, QT, 공동체 훈

련 그리고 필독도서 독후감 등의 모든 과정을 끝낸 30명의 제자 훈련 수료자와 25명의 영성 훈련 수료자를 위한 제5기 

제자 훈련, 제3기 영성 훈련 수료 예배가 5월 22일 주일 저녁 예배때 드려졌습니다. 

"LK640"(눅6:40)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느 공동체나 교회에는 이야기가 있으니 곧 스승

과 제자의 이야기이며, 가르침을 받은 자는 가르쳐준 자의 권위를 지켜주고 도전하지 말며 Leader는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말고 낮은 곳에 있어야 하며,바로 예수님의 leadership-자기를 낮추시고 부인하시며 종이 되신 섬김의 모습을 따

라가야 하며,제자는 스승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성품을 배우되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그치지 

말아야 한다는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제자 훈련 수료자 30명과 영성 훈련 수료자 25명이 각각 수료증을 받은 후 22개의 요절 암송, 간증, 특송을 했는데 너

무 감격스럽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으니 곧 성도들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담임목사님의 열정적인 강의와 기

도,staff들의 사랑의 수고 그리고 훈련생들의 주님을 닮고 싶은 열망과 노력이 함께 빚어낸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훈련 과정은 한 단계씩 끝났지만 그 다음 단계가 또 이어질 것이며, 그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하고 매일 매일의 삶에

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또한 아직도 이 복되고 귀

한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신 많은 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123#45#6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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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기 영성 훈련생 조인범

지난 3개월 간 영성훈련을 무사히 마치게 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모태신앙이면서도 중학교 시절부터 군대까지 거의 10년 동안 신앙생활은 물론 종교생활도 하지 

않던 저는 공항에서 픽업해 주신 분의 생활 패턴에 의해 퀸즈장로교회로 인도되었습니다. 타의

에 의해 시작된, 말 그대로 나의 종교생활은 성경 말씀, 목사님 말씀, 선배님들 말씀을 들으며 차

츰 신앙생활로 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작년 가을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교육 일정 가운데 하나인 제자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없으니,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변화 시

킬것”이란 믿음의 확신과 기도제목을 주시며 영성훈련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제 마음 속에는 제자훈련을 끝마칠 때 쯤 성경을 제대로 한번,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에 새기면서 

제대로 읽겠다는 다짐을 하며 영성훈련의 숙제 리스트를 보니 내 생각과는 다른 스피디한 성경 

통독 숙제를 요구하는 교육과정이라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영성훈련과 함께 시작된 사순절 첫날. ‘자기를 부인하자’란 기도제목으로 기도 하는 중 

하염없이 눈물만 나면서 “넌 흑암이야 그 위에 말씀과 함께 성령님이 오셔서 너를 빛으로 이끌 

것이니 그냥 네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듣고 순종하라” 라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깨닫게 하셨

습니다.  

매일 새벽기도 후 목사님의 배려로 갖는 잠깐의 휴식시간, 영성훈련 시간, 그 안에서의 교제시

간. 그리고 주어지는 매일 매일의 기도와 숙제 등이 힘들었지만 말씀을 더욱 더 읽고 묵상 할 수

밖에 없는 훈련들을 통해, 허락하신 삶 가운데 빛으로 가는 또 하나의 은혜의 징검다리를 건너

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성훈련 동안에 교재 중 한 과를 나누거나 묵상할 때에 다른 과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나온

다는 것에 이 모든 과들이 결국 하나라는 것과 또 그 안에 여러 가지의 은혜가 함께 있는 풍성함

을 느꼈습니다. 마치 삼위가 하나고 하나가 삼위 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성에 대해 깨어 알고 느낄 수 있는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가까운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지적인 영성에 속한 성

품이었으나 다른 분의 영성 발표시간을 들으면서 결국 이러한 개개인의 영성들이 모여서 주의 

심장을 가진 하나의 교회(빛)를 이루는 것임을 알게 되며, 한 지체를 감히 판단하지 말고, 그 각

각의 지체를 교회로 보고 섬겨야 한다는 시각의 변화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저에게 주어 질 다음의 은혜 징검다리가 기대가 됩니다. 그것이 훈련이 될지, 말씀이 될

지, 기도가 될지, 찬양이 될 지, 나눔이 될 지, 교육이 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참 제자의 길을 

순종하며 묵묵히 따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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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을수 없는 부모님의 은

혜와 사랑을 자녀들이 주

선하여 관광을 보내주는 

것이 효도관광인데 우리교

회는 젊은 선교회 회원들의 주관으로 나이 많으신 성도님을 초청

하여 효도관광을 실시한 것이 근 20여년 이상의 전통이 되어 금

년에도 예외없이 효도관광 광고를 지난 4월 첫 주보에서 읽게 되

었습니다.

행선지는 Bethpage State Park 이고 참가 대상은 71세 이상의 교

회 나이 많으신 성도님들이니 아론 선교회, 아브라함 선교회, 사라 

선교회 그리고 안나 선교회 회원들 일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철 산천초목이 푸르게 변화여 새 싹과 새 잎이 

나오는 5월을 맞이하여 가정의 달 5월에 교회가 가정과 같이 하

나가 되어 젊은 선교회 바울 선교회를 포함하여 15개 젊은 선교회 

회원들이 나이 많은신 회원들을 효도관광에 초청하여 주심에 감

사를 드리며 이 효도관광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신 교회 모든 성도

님들과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5월 16일 월요일 8시 30분에 교회 친교실에 모여 각 회원들의 인

원 점검과 명찰을 배부 받았으며 또한 간단한 아침식사와 물을 받

아 아침식사를 대신하였습니다. 

현재 바울선교회 회장으로 봉사하시는 최원일 집사님의 기도 후

에 교회 밴 13대에 분승하여 Bethpage State Park으로 출발하였

습니다. 

Bethgage State Park은 전에 유명한 GOLF 대회로 U.S OPEN 

GOLF 대회가 열린 곳으로 GOLF COURSE 5 개가 한 곳에 있는 

뉴욕 주가 운영하고 있는 PARK이며 산청초목이 무성하여 경관이 

아름답고 공기가 맑은 곳으로 매년 이곳으로 효도관광을 다녀 왔

었습니다. 

금년 효도관광에 참석한 인원은 모두 170여명 (봉사요원 포함) 

이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에서 하루를 즐겁게 보내

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특히 감사한 것은 금년에는 중국어권 예배

에 참석하시는 나이 많으신 회원들 여러분 참석하여 같이 하루를 

보내게 되어 더욱 즐거웠고 감사하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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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hpage State Park에 도착하여 10시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

를 드렸습니다. 찬송가 79장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세계) 을 

부른 후에 허 경화 장로님의 기도로 시작하여 당회장 김 성국

목사님의 장수와 구원에 대한 설교 말씀은 여러 회원들의 가슴

에 큰 감명을 주신 은혜의 말씀이였습니다. 

시편 91편 16절 말씀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여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는 성경말씀에 모든회원들이 

하나님께서 장수와 건강 및 믿음의 복을 주셔서 금년에도 효도

관광에 참여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렸습니다.

정사용 집사님의 광고시간에는 94세 되신 양 복순 명예권사님에

게 효도관광 장수상을 수여하였으며 또한 멀리 뉴저지에서 참석

하신 이안식 장로님께서 원거리(장거리) 참석상을 받았습니다. 

예배 후에는 불고기 바베큐 파티로 맛있는 점심을 먹으며 온 

회원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허 경천 

장로님, 이 휘영 장로님 그리고 김만수 집사님등 몇 몇 회원들

과 같이 무성한 나무들 사이로 새소리를 들으며 자연을 감상하

며 산책을 하다 문득 어느새 칠십 고회를 넘어 80을 바라보게 

되었는지 시간의 무상함을 다시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

신 건강과 장수의 복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후 2시에 모든 회원이 푸른 잔디밭에 모여 즐거운 여가 시간

과 여러가지 게임을 함께 가졌으며 모든 효도관광에 참석한 회

원들이 원을 그려 손에 손을 잡고 사랑의 종소리를 부른 후 목

사님의 축도로 효도 관광을 마치고 오후 4시에 교회로 돌아왔

습니다. 

특히 금년도 효도관광은 나의 젊은 선교회원 시절에 직접 효도 

관광를 준비하여 보았고 또한 지난 수년간 효도 관광에 참석했

던 경험에 미루어보아 과거 어느때 보다도 잘 준비되었으며 즐

겁고 아름답게 진행되어 효도관광을 받은 모든 회원들은 바울 

선교회 회원 및 14개 젊은선교회 회원들께 깊은 감사를 보내 

드립니다. 

또한 상품이 너무나 풍성하여 각 회원이 2 개 이

상의 기념품을 받아 기뻐하였으며 또한 교회에 

돌아와서는 참기름 1 병과 유기그릇3종 SETS 를 

참석한 모든 회원들에게 주시어서 또한 감사를 

드리며 즐거웠던 하루를 추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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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반을 지나오면서 기쁜 일도 가슴 아픈 일도 모두 내가 안고 내

가 짊어져야할 십자가인줄 알았습니다. 때로는 힘에 겨워 넘어지면서

도 책임을 다하려 버티며 내 힘으로 일어서려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중심에 있는 50대 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계실 곳으로 택하신 이곳의 중심에 

있습니다.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무엇을 하여야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한 것일까 어떻게 성도를 위로할까 여러 생각에 가는 시

간만 초조했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기쁠 때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셨고 우리가 슬플 때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대책을 준비해 놓

으셨고 우리가 생각하며 초조할 때 하나님은 이미 기뻐 받으셨으며 

우리가 드리기도 전에 하나님은 후히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교회 가운데 선 충성된 50

대 선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지혜로 인도

하여 주시니 두려울 것도 없고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니니 

용쓰며 버틸 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 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 잘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

여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더욱 기쁘게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교회의 중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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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부터 1956년 생 50대의 마르다, 다비다, 베드로, 

갈렙 선교회가 모여 50대 선교회의 밤을 본당에서 ‘우리

가 중심이다’라는 주제로 성대히 가졌다.  

1부는 예배로 경배와 찬양을 시작으로 차상남집사의 예

배선언과 민미숙권사의 기도 그리고 김성국목사님의 ‘벌

써와 아직’이란 제목으로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3절의 

본문의 말씀을 주셨다. 우리의 생각의 발상의 변화로 새

롭게 결단하고 더욱 충성하며 많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50대 전도회가 되기를 권면하시며 축도해 주심

으로 1부를 마쳤다.  

2부 콘서트 순서로는 박경우권사의 광고와 여선교회의 

‘그 시절 그 모습’ 패션 쇼를 가졌다. 철부지 시절의 우리

의 모습을 돌아보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다시한

번 감사를 갖는 계기가 되었다.  

선교회 회원의 옛 사진을 모아 슬라이드 쇼가 시작되자 

곳곳에서 탄성과 웃음으로 그 시절을 회상하며 변한 우리

들의 모습에 서로 공감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되

었다. 특별히 김성국목사님과 사모님의 풋풋한 모습의 연

애시절 사진은 우리를 그 시절로 잠시 돌이켜 주기에 충

분했다. 

이정숙권사와 차상남집사의 쑥스러운 연애편지와 영상편

지는 함께 공감하며 눈시울을 붉게 만들고 곧이어 부부중

창의 세련된 화음은 여름밤을 업그레이드 시켜 놓았다.  

마지막 크라이막스로 가진 뮤지컬로 선교의 사명을 다지

며 전 선교회원들이 함께 어울려 찬양과 율동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  

2016년 들어 새롭게 선교회 활동을 나이 대 별로 모여 옛 

모습을 회상해 보고 현주소를 다시 확인하며 우리가 경진

해 나갈 방향을 모색하는 변화된 선교회 모습을 찾고자 

기획된 것이다. 각 선교회에서 준비를 하고 연습하며 리

허설을 하는 모든 과정에서 한지붕 한 가족의 의미를 깨

닫은 즐거운 행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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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숙권사 

따르르릉~~

28년 전, 저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

화로 낯설지만 한없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한 남자가 저에게 다

가왔습니다. 때는 오월, 신록은 온 대지로 번져가고, 주변은 봄 

대학 축제 기간으로 '젊음이 죄다' 싶게 가슴 뛰며 요동치던 시절

이었으니 마침 걸려온 그 남자로 부터의 전화와 데이트 신청은 

밀당의 여운도 없이 이유 불문 OK 였죠.

그렇게 시작된 007미팅은 제비꽃 같은 여자와 오랑캐 같은 남자

와의 새로운 전기를 써 나가기 시작했답니다. 

바로 당신과 나의 이야기….

처음 우리 데이트 시절 

시크하고 세련된 도회적 이미지만을 좋아하던 당신은 긴 생머리

에 세미클래식 정장, 거기에 하이힐을 신은 내 모습이 마치 시골 

국민학교 선생님 같다며 놀렸었죠! 

머리를 좀 잘라보면 어떻겠냐는 말에 난 즉시 남자 상고머리로 

나타났고 좋다하던 당신이 또 제안하는 파마머리도 마다 않았죠 

나도 당신이 그리도 좋았던걸까요!

이처럼 달라도 너무 다른 우리가 6개월 만에 웨딩마치를 울렸고 

신혼의 단꿈과 동시에 서로를 맞추어 나가기 위한 마찰은 시작

되었었죠. 방향, 목표, 가치, 기대치, 목적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우린 또 꽤 오랜 시간 서로를 지적하며, 고치고, 바꾸려 하는데 

힘을 쏟아야 했어요. 서로를 향한 빗나간 수고는 때로 서로에게 

상처가 되기도 했지만요… 

그런데 이제와 돌아보니 모두가 다 감사하네요. 때로 틀린 방법

으로 나아가며 지칠 때도 있었지만, 결코 서로를 향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결혼이라는 거대한 

퍼즐을 잘 맞추어 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우리들이었습니

다. 

여보, 고마워요. 무엇보다 나와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며 크리스

천의 양심으로 살려 노력하며, 아들이 닮고 싶은 사람이란 고백

을 듣게 해주고 늘 내 곁에 힘이 되어 줘서! 

당신이 나를 지켰듯이, 이제는 내가 당신이 원할 때, 당신이 날 

필요로 할 때, 당신만을 바라봐 줄게요. 

아직까지도 내겐, 너무 좋은 당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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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우 집사 

제가 태어났을 때 우리 외할아버님이 55세, 외할머님이 48세….전 어
느덧 그 당시의 외할머님 나이를 훌쩍 뛰어 넘었음에도 손주는 커녕 
아직 말 배우고 있는 어린 아들을 두고 있네요. 옛날 50대는 할아버
지, 할머니 소리를 들을 나이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중심이다’라고 외
치는 깜찍 발랄(?)한 나이대로 변했습니다. 

이번 50대 선교의 밤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았던 시대상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일제 강점기와 6.25전쟁을 겪고, 찢어지게 
가난한 생활에서 벗어나고자 ‘잘살아 보세’를 외치면서 새마을 운동
을 통하여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OPEC 가입국으로 거듭나
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느라 일만 했던 가장 힘들었던 우리 윗 세대와
발전된 대한민국에서 부를 누리지만 옛 세대들과의 Generation Gap
으로 고민해야 하는 아래 세대 사이에 끼어서 사실 과도기 적인 시대
를 살아온 우리입니다. 

이번 패션쇼 코너에서 보여 주었듯 우리 어릴적엔 장발과 미니 스커
트 단속이 있었고, 대학때는 민주화를 부르짖으며 데모에 시달리던 
혼란기의 세대였습니다. 지금은 K-POP이 세계적으로 유명해 졌지만 
그 밑바탕이 되었던 대학 가요제와 대중가요 중흥기를 이끌었던 가
교 역할을 했습니다. 낭만이 있었고, 서정이 있었던 감성 풍부한 시대
였습니다. ‘내가 아내다’와 ‘내가 남편이다’ 코너에서 보았듯 아름다
운 시적인 사랑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과거의 힘든 시절을 현재의 
풍요로운 시대로 바꾸는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7080 세대들로서 그
때의 문화를 현재로 이끌고 와서 한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부부 합창단의 아름다운 화음과 깊이는 50대가 아니면 느낄 수 없는 
성숙함이 녹아 있었습니다.  

뮤지컬이 보여 주듯 이제는 50대로 접어들어 어쩌면 집에서는 상당
히 외로운 존재가 되어가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나보다는 가족을 돌
봐야 하고, 장성해 가는 자식들과의 의사소통을 걱정해야 하는 나이
가 된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게 인생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외로움으로 말미암아 ‘힘들어’라고 얘기하기 전 ‘힘들어?’라고 
물어봐 주는 친구가 필요한 나이입니다. 회사에서 치이고, 사회에서 
치이고, 그걸 표현하기는 이제 아예 지쳐버리게 되고 말죠.  

어렸을 때 막연히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제 50대에 접어들어 하나님
과 함께 해야 하는 정확한 이유를 알게 되는 나이 인 거 같습니다. 위
에서 열거한 모든 번민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하나
님과의 소통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 나이에 와서야 눈이 트이게 
되고 그렇다면 새로운 인생관을 정립하는 나이, 그리고 이걸 아래 세
대에 알려주며 이끌어야 하는 우리는 중심인 것입니다.  

이번 선교의 밤을 준비하면서 참가자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뭉
쳐서 각자 맡은 일을 묵묵히 해 나가는걸 보면서 자기의 새로운 정체
성을 찾아 가는 거 같아서 정말 보람되었습니다. 비록 어색한 율동이
라도 열심히 찬송하는 모습 자체가 아름다웠습니다. 옛말에 50을 지
천명 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서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 같습니다. ‘외로워’라는 말을 듣기 
전에 먼저 ‘외로워?’ 하고 다가가는 우리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우
리의 능력을 배가 시켜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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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1부 초청 집회의 강사로 섬겨 주셨

던 최영환대표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가

장 크게 느꼈던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사

랑이 었습니다.  

최영환대표님을 태초 전부터 사랑하셔

서 어린시절, 일찍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

시고 인생 곳곳에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지금은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최

영환대표님을 통해 보이시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사랑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최영환대표님의 간증 결론은 '나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오른팔은 죽

음 조차도 영원히 멸하실 수 있다' 이었

습니다. “out of boat”, 베드로가 물위로 

걸어오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의심 없이 

배 밖으로 나와 잠시나마 물위를 걸었던 

것처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예수님

만 바라보면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환난 가운데 나를 건지시는 은혜

를 날마다 누리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였

습니다.  

저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인

생은 너무 짧기 때문에 쓸데없이 세상 

것들에 대해 다른 사람과 논쟁을 할 시

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너무 

짧아, 주안에서 형통한 사람일지라도 그

의 날이 겨우 한 뼘 길이 밖에 되지 않는

다고 합니다. 다윗 왕 조차도 하나님 앞

에서 나그네에 불과 하다고 고백함으로

써 오직 유일한 소망되시는 여호와를 끝까

지 붙듦으로써 인생의 끝을 장식하는 멋진 

나그네의 길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 잠시 지나가는 세상을 살면서 세상 것

에 집착하거나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오직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내려

놓는 것, 모든일의 해결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이 지혜임을 최영

환대표의 삶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

었습니다.  

최영환대표님의 간증이 끝나고 문답시간 

때 누군가 물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

어도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

은데 대표님의 해결방안은 무엇이었나요?" 

최영환대표님의 대답은 '교회' 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과 교인들과 서로 슬픔과 

기쁨을 나누며 예수님 안에서 교제를 아름

답게 이루어간다면 유혹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

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탁월한 답변이었다고 생각합

니다. 저는 퀸즈장로교회에 출석한 지 겨우 

두 달 되었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이 오랜 시

간 동안 이곳 거룩한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

하셔서 그분들의 처소로 삼으셨다는 것을 

충만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더욱 더 예수님

의 사랑 가득한 교회가 되고 청년들의 꿈과 

비전이 날마다 자라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

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N@O#PAQF

**지난 5월 15일 청년1부는 “Well Come Home Day (welcome home, well, come home, 

We’ll come home 이라는 여러 의미가 담긴 이름)” 이라는 전도 초청집회를 열었습니다. 장

결자와 새신자를 초청하고 교회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 한 달여간 계속된 여러 가지 행사의 

정점이 된 이 집회에는 비영리재단 M-Tree (겨자나무)의 최영환대표가 강사로 초대되어 꿈

과 비전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질의문답 시간도 가졌습니다.

N@#>O#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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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세 번째 한마음 축제 운동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매년 크고 작은 행사들이 있었지만 이번 2016년 한

마음축제는 그야말로 남다른 의미가 있었고 저에게 깊은 인상

을 남겨준 것 같습니다. 

매년 한마음축제는 롱아이랜드에 있는 파크에서 열렸지만 날

씨로 인하여 몇 번은 교회 파킹장과 체육관에서 열리기도 했었

다고 합니다. 올해에는 날씨관계로 교회에서 모이기로 결정했

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미리 준비한 음식을 이른 아침에 교회로 가지

고 와서 각 구역별로 테이블을 세팅하며 음식준비를 했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의 개회식을 알리는 말씀에 이어서 준비운동

을 마친 모든 성도님들은 먼저 함께 점심식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축제음식에 빠질 수 없는 맛있는 갈비와 삼겹살 등 고

기 굽는 일은 오로지 남자 집사님들의 몫이었습니다. 평소에 

잘 못하는 집안일을 이런 기회에 한꺼번에 만회하려는 듯 교회 

곳곳에서 남자 집사님들이 구슬 같은 땀을 흘리며 연기를 피우

며 고기 굽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오랜만에 부모님과 함께 한 나들이가 너무나도 

즐거웠던 모양입니다. 물총을 들고 신나서 소리 지르며 뛰어다

니는 모습에 부모님들도 흐뭇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함께 기뻐

했습니다. 개인이 가족으로 또 그 가족들이 모여서 주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교회에서 모여 먹고 마

시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작년에 이어 중국어권 예배부와 그리고 처음으

로 함께 한 러시아권 예배부가 있어서 축제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중국어권 예배부와 중국교포선교회

가 함께하여 음식을 준비하고 같이 교제를 나눴습니다. 중국어

권예배부에서는 불고기, 돼지불고기, 건두부냉채 그리고 여러

가지 야채와 닭발조림 등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닭발요

리는 좋아하는 분과 아닌 분이 확실히 나타나는 음식으로 영어

권 형제자매들이 와서 기겁했던 웃지 못할 일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폐회예배 때 김도현목사님께서 글로벌한 오늘의 모임

의 모든 순서와 음식은 너무 좋았지만 그중에 닭발은 도저히 

시도할 엄두가 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셔서 모두 웃었던 기억

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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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교포선교회가 중국어권예배부의 설립부터 지금까지 많은 지원을 하게 되어서 한어부 예

배부와 중국어권 예배부를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통역부에서 

섬겼던 저는 이번에도 부족하지만 또 게임을 진행하는 MC 이정훈 집사님의 “통역사”로 나서

서 함께 호흡을 맞췄습니다. 처음으로 두 가지 언어로 게임진행을 시도하여 조금은 걱정이 되

었으나 시작을 알리는 목 풀기와 몸풀기 운동에 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흥분된 모습을 보니 

그 걱정은 온데 간데 없이 저도 함께 즐기게 되었습니다.  

이정훈집사님께서 게임규칙과 순서를 얘기하면 저는 중국어로 중국어 회

중들에게 얘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속도가 느릴 것 같고 뭔가 답

답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전혀 언어의 장벽을 느끼지 

못하고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게임 순서순서에 임하는 중국어 회중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코끝이 찡해오는 감동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중국어권예배를 설립하고 이 형제자매들을 포옹한 우리 퀸즈장

로교회가 얼마나 대단하고 자랑스러운지 다시한번 깨닫기도 했습니다. 

게임을 진행하던 중, 그 전날 처음으로 설립예배를 드렸던 러시아 회중

들의 참여를 돕기 위하여 송요한목사님께서도 러시아어 통역사로 나섰

습니다. 그리하여 이정훈집사님이 한국어로 얘기하면 저는 중국어로, 송

요한목사님은 러시아어로 통역했습니다. 그야말로 올림픽대회 못지않

은 열기와 열정을 자랑했던 우리 한마음축제 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아무래도 경품권 추천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

들 기대에 부푼마음으로 추첨되기를 바라며 아쉬움과 기쁨의 환호를 

하며 부서와 나이와 말하는 언어와 상관없이 번호대로 추첨하여 경품

을 고루고루 나눠가지고 모두모두 기쁘고 신났던 하루입니다.  

마지막으로 QPEM을 섬기고 계신 김도현목사님께서 말씀으로 폐회예

배를 드렸습니다. 김도현목사님께서 영어로 얘기하시면 첸위지전도사

님께서 중국어로, 그 다음에는 박성

권전도사님께서 한국어로, 마지막

으로 송요한목사님께서 러시아로 

통역하며 말씀을 마쳤습니다.  

4개의 다른 언어로 드리는 예배, 이

런 근사하고 멋있는 예배를 우리 퀸

즈장로교회에서 드리게 된 것이 얼

마나 뿌듯하고 감격스러웠던지 모릅

니다. 세계선교의 비전을 품고 그 비

전을 이루어나가는 담임김성국 목사

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모든 감사

와 영광과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올

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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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플러싱에 사는 이유 

이제 플러싱은 한인들이 새롭게 이주해 모이는 곳이 아니
라 하나 둘 떠나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플러싱에 있
습니다. 교회도 한인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 아니면 좀 더 
쾌적한 곳으로 이사 갈 수 있겠지만 아직 우리가 복잡한 플
러싱에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부족하지만 퀸즈장로교회가 이곳에서 여전
히 한인 성도들의 버팀목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날, 낯선 미국 땅에 도착한 많은 한인들이 그 이민 생활의 
첫발을 시작한 곳이 플러싱입니다. 거주지가 꼭 플러싱은 
아니었어도 삶에 지치고 미래를 두려워하는 한인들이 퀸즈
장로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도 드리고 교육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교제도 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
리 한인들 누구든지 새로 오기에 편하고, 계속 오기에 익숙
하고, 다시 오기에 고향 같도록 이 자리에 있으려 합니다. 

우리가 플러싱을 떠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다민족이 함
께 어우러진 예수 공동체, 진정한 교회를 소망하기 때문입
니다. 플러싱은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민족이 사는 곳입니
다. 자기 민족만 잘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일까요? 아
닙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
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
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계7:9-10).” 마침내 완성될 
천상의 다민족 공동체를 지상에서 우리 교회가 그 모습을 
앞서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크신 은혜 가운데 러시
아어권 설립예배가 드려지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시작케 
하신 주님이 그 날까지 이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내일은 또 전교인 한마음 축제의 날이기도 합니다. 한어, 영
어, 중국어, 러시아어 회중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임을 서
로 돌아볼 날입니다. 다민족 공동체에는 언어, 문화, 관습 
등의 차이는 있지만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으로 한 주님을 
섬기기에 다양성 속에 하나 됨이라는 성경적 역동성이 있
습니다. 

여전히 버거운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한인 성도들이 기
댈 곳, 그리고 다양한 민족들이 한마음으로 어울릴 곳으로
이 시대의 아름다운 예수 공동체를 일구어가는 우리 퀸즈
장로교회는 여전히 플러싱에 있답니다.

The Reason Why We Still 
Live in Flushing 

If you look around Flushing, Queens today, it is no 
longer the same place it once was. Flushing was once 
a vibrant hub of Korean immigration, with waves and 
waves of new immigrants coming regularly. However, 
Flushing is no longer a place where new Korean 
immigrants come these days, rather it is has become 
a neighborhood where Korean residents have been 
leaving, one-by-one. Our church,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KAPCQ) is located in 
such a place. There are many who say that it would be 
better for our church to move to a more suitable 
neighborhood, one where there are more Koreans. 
While, many of these comments hold truth to them, 
there are many reasons as to why we are choosing to 
remain here, in this neighborhood.  

First,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still needs to be a place of support,and 
community for all Korean immigrants who still remain 
in this area. This neighborhood of Flushing, in the 
past was once a starting place for many Korean 
American immigrants. Even Korean Americans from 
beyond our neighborhood of Flushing would come 
together, and gather at our church, to worship, to 
evangelize, and to have fellowship with one another, 
our church has served as a center for the Korean 
American immigrant community since its beginning, 
and remains that way even to this day. It is our desire, 
that our church would remain here in Flushing as a 
place where all those who have left their homes in 
Korea, and seeking a new one in America, might find 
a community, and a place that they would feel at 
home.  

Another reason that we are not leaving Flushing, is 
because we are hoping to become a multicultural 
church. A church that truly reflects the nature of our 
Lord Jesus and the gospel work that he has wrought. 
Flushing remains one of the most diverse 
neighborhoods in the world, and we hope for our 
church to be a reflection of that. Would God be happy 
if ethnic groups remained exclusively isolated from 
one another? Sticking only to one another with a 
tribalistic mentality? It is our conviction that the 
answer to this question i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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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ipture paints a picture for what the 
true, and perfect church will look like, 
after the Lord returns and restores this 
broken world. “After this I looked, and 
behold, a great multitude that no one 
could number, from every nation, from all 
tribes and peoples and languages, 
standing before the throne and before the 
Lamb, clothed in white robes, with palm 
branches in their hands, and crying out 
with a loud voice, ’Salvation belongs to 
our God who sits on the throne, and to 
the Lamb!’” (Revelation 7:9-10; ESV) The 
heavenly community, is not one of 
tribalistic isolation, but a community of 
multiculturalism that celebrates the Lord, 
united in their worship of him. If our 
church can reflect this multicultural 
heavenly community, how much joy 
would that bring to the Lord’s heart? 

Today, is a historic day for our church. We 
are inaugurating the beginning of our 
Russian speaking congregation. By God’s 
mysterious design, and deep grace, our 
Korean church, today, is having a 
planting service for a Russian speaking 
congregation. It is my belief that He who 
began a good work will bring it to 
completion. In addition to our service 
today, we have a Memorial Day picnic 
tomorrow. All our different ministries in 
our church, our Korean ministry, our 
English ministry, our Chinese ministry, 
and our Russian Speaking Congregation 
will gather together, to find, fellowship, 
and celebrate our unity in Christ. 
Members of our multicultural church 
community differ from one another in 
language, culture, and custom, but we 
serve one Lord, in one spirit, with one 
faith. It is here that we find unity in our 
diversity, and we believe that this unity in 
the midst of diversity, is a biblical 
dynamic.  

A place where burdened Korean 
American Immigrants can receive 
support, and a place where the diverse 
members of our community can be 
united and have fellowship with one 
heart. We,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hope to 
be those who cultivate this soil of Christ’s 
community, here in our neighborhood of 
Flushing, Que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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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29일 오후 4시에 우리 교회 역사에 크게 기록될 퀸

즈장로교회 러시아어권 설립예배를 많은 러시아 성도님들과 함

께 하나님께 드렸다. 러시아어권 예배부의 부장인 윤지현집사의 

사회로 진행된 설립예배는 김성국 담임 목사님의 환영사에 이어 

예배선언과 경배와 찬양의 찬양 순서를 가졌다. 레오니드 김 목

사님(브르클린 올네이션스 교회 담임)의 기도와 필다우스오비도

프 형제의 성경봉독과 찬양대 찬양이 있은 후 송요한 목사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16:15-19)’란 제목으로 설교하셨다. 설

교 후 블레싱콰이어의 특송과 양춘호목사(올네이션스교회 담임)

님의 축사과 정길표장로님의 광고, 그리고 김성국목사님과 영어

권 김도현목사님 그리고 중국어권 첸위지 전도사님과 러이사어

권 송요한 목사님의 비전나눔의 선포식을 가진 후 김성국목사님

의 축사로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마 16:15-19) 

송요한목사 

오늘 러시아어권 설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뜻깊은 날이라 생각한다. 퀸즈장로교회 모

든 성도님들과 당회원들과 김성국 담임목사님, 브루클린 올네이

션스교회 성도님들과 레오니드 김 담임목사님께 감사를 드린다.  

한국어로 설교하는 것은 언제나 저를 긴장시킨다. 그러나 오늘 그

렇게 바라던 러시아어로 설교를 하는데 더 떨리는 이유는 제가 이 

목적 때문에 뉴욕으로 왔는데도 이 일이 그렇게 빨리 이루어질 것

으로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0개월 전부터 러시아어 교회 첫 예배 때 우리가 어떤 모임이 되

어야 할지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받

았으니 이 말씀대로 되기를 소원한다. 

본문 18절에, 예수님은 자기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약속 하신다.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말씀을 따라 생각해 보기를 원한

다. 

1.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다. 오직 예수님이 자기 말씀대로, 

능력으로 세우는 것으로 우리의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로 

우리는 이 교회의 성도인 것이다. 큰 의미로는 이 교회가 바로 예

수님의 교회인 것이다. 

교회는 무엇인가? 헬라어 ἐκκλησίαν 뜻은 선택 받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모임을 교회라고 하지 않

는다. 축구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나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하

지 않는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모임을 

교회라 한다.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

님이 주도권을 가진 곳이 예수님의 교회이다. 오늘 제가 정말 사

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여기 기쁨을 나누려 함께 계시지만 

제가 원하는 것이 이 러시아어권 사역과 또한 이 모임에 진정한 

주인은 목사님들도, 형제 자매님들도, 또한 저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 되시기를 소원한다.

러시아어권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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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 닥치는 큰 어려움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 된다는 사

실을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내가 새운 교회인데, 내가 이렇게 섬

겼는데, 내가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하며 우리 자신이 세운 교

회로 생각을 할 때 온다.  

어느 미국 남부의 백인우월주의가 심한 도시에 한 흑인 남자가 주

일이 되어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로 못 들어오게 했다. 그가 교회

를 떠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였다. “주님,  제가 교회에 예배드리

러 갔는데, 어떻게 자리가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할 때 

어디선가 “얘야 이 교회에서는 나도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어떻

게 네가 들어갈 자리가 있겠니”라며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한다. 

그곳은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다.  

2. 이 교회는 반석 위해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여러 교회사의 해석을 보면 천주교에서 반석은 바로 베드로 자신

을 가리킨다하고  어떤 교회는 그냥 상징적으로 사람 위에 세운다

는 해석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 위에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른 믿음을 위해 세우는 교회를 말한 것을 

안다. 바른 믿음은 본문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

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이다. 즉, 교회의 본질을 가르

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적인 믿음을 가르

치는 것이다. 이 믿음은 우리의 기초이자 본질이다.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되지 않아야 함은 물론 이 교회

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가 될 때에 비로소 주님의 교회

가 될 것이다. 교회는 여러 모양과 형태로 문화의 시대에 따라 변

할 수 있다. 또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고 전

도도 가능할 것이나 핵심 그 변하지 않아야 할 본질은 바로 베드

로의 고백에 나온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시니이다.”이다. 이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으로 고백조차

도 다 하나님이 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만약 인본주의 사상

을 가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은 고집쟁이로 보일 

수 있다. 그래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

는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한다. 바울은 고전 1:23-24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

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

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

님의 지혜니라" 라고 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은 미련한 것

이고, 거리끼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

혜이다.  

3.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고,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이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은 주님의 교회를 향해 이 땅의 음부의 권세가 늘 공격 한다

는 말이다. 교회가 세워지면, 이를 싫어하는 사탄의 공격이 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평안하게 있을 것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음부의 권세가 공격을 할 것을 알려주셨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러시아어로 이러한 말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안한 여행을 

약속하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평안한 항구를 약속 하셨다.’ 이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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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곧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있을 동안에 늘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말로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속하

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싸움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전쟁이다. 이 세상에는 많은 권세들이 있다. 그 동안 

다른 종교, 문자, 공산주의 사상에 사로잡힌 러시아어권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 땅에 

오늘 우리 모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일어날 것을 알려주고 있다. 

엡 6:12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에게 이 씨름이 있다.  

또 하나의 싸움의 영역은 바로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믿지 않는 영혼들로 이 영혼들은 지금은 음부의 

권세에 속해 있지만,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사역으로 이 사람들을 주님의 자녀가 되게한다. 그때 음

부의 권세는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한다. 이러한 싸움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의 사실은 바로 예수

님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며 승리를 선포할 것이라 하신 것이다.  

초대 교회에서 로마 제국의 칼과 사자 굴과 불이 이 교회를 이기지 못했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과 복음으로 로마를 이긴 것을 볼 수 있다.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러시아어권 예배가 주님의 복

음으로 늘 승리하기를 축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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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한 기쁨의 잔치 
편 집 부 

온 교우들이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아낌없이 투자하여 기도하

며 준비한 선교 바자의 날에 좋은 날씨까지 허락해 주시니 감사

가 넘칩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자 곧 지하 친교실과 본당 앞 주

차장이 여러 가지 준비로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오전 8시 30분에 개회 예배를 드린 후에 모든 선교회와 교육부, 

영어 예배부, 중국어 예배부, 러시아어 예배부 회중들이 일제히 

힘을 합하여 선교 바자의 막을 열었습니다. 

본당 바로 앞 제일 눈에 띄는 자리에 바울선교회가 자리잡고 각

종 Hair products를 염가에 판매해서 여자 손님들이 모여 들었

고, 그 옆에는 가장 연세가 높으신 아브라함 선교회에서 파는 알

로에 화분, 상추화분, 과일 등이 보였으며, 바로 곁에는 아론선

교회에서 각종 장난감과 가방, 알록달록한 색깔의 매니큐어를 

진열해 놓아 눈길을 모았습니다. 

여기저기서 맛있는 냄새가 피어나는데 루디아 선교회원들이 뜨

거운 불 앞에서 각종 맛있는 모듬 튀김을 튀겨내고 있습니다. 초

여름의 무더위와 뜨거운 불보다 더 강렬한 선교회원들의 주님 

향한 사랑이 엿보입니다. 그 옆에는 영어 예배 회중들이 시원한 

음료수와 쿠키, 컵케익을 판매하면서 땀 흘리며 일하는 어머니

뻘 되는 루디아 선교회원들에게 직접 갈아 만든 과일 스무디를 

선사해서 갈증을 풀어 주었고, 덕분에 고소한 튀김도 덤으로 받

아 맛보면서 함께 즐거움을 나누었습니다. 

선교부에선 수북이 쌓여 있는 새 옷 같은 헌옷들과 신발을 판매

했으며, 초등부에서도 학부형들과 교사들이 기부한 여러 종류

의 책들, 인형과 옷을 싼 가격에 팔고 있었으며, 그 앞에서는 뵈

뵈 선교회에서 세련된 상차림의 돈까스를 열심히 만들었고, 고

등부 학생들은 호떡과 팬케익, 아이스 크림을, 여호수아 선교회

에서는 금년에 처음 선보이는 달콤한 솜사탕과 각종 유명 브랜

드 지갑을 좋은 가격에 판매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베드로 선교회에서 선보이는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붕어빵을 만들어서 팔고, 각종 싱싱한 과일과 독특한 디저트로 

입맛을 돋웁니다. 디모데, 에스더 선교회에서는 고급 가방을 염

가에 판매했고, 다비다선교회에서 쥬얼리와 머리핀, 악세사리를 

예쁘게 진열했습니다. 어디선지 조금 색다른 냄새가 나서 가보

니 와! 바로 지난 주일에 설립예배를 드린 러시아어 예배부에서 

양고기와 양꼬치 바베큐를 송목사님이 직접 구워서 판매하는데 

굽기가 무섭게 동이 납니다. 

이 때다 싶게 주차장 한가운데에는 전도 폭발 Booth가 마련되

었고 영어예배부의 홍정택 집사가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에게 

기회 되는대로 열심히 전도지를 나눠주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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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당으로 출입문 통로에 잘생긴 청년들이 바닥에 앉아 열심히 

구두를 닦고 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니 각종 아름다운 난과 선

인장이 운치 있게 진열되어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본당 강대를 늘 멋진 난으로 매번 새롭고 아름답게 

장식해주어 성도들의 마음을 푸근하게 해주는 이동수집사님이 

올해에도 기부하신 것이랍니다. 아름다운 꽃보다 더 아름다운 

집사님의 마음에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 건너편에는 모세선교회의 김용생장로님이 직접 만드신 성경 

읽을 때 꼭 필요한 목재 독서대와 건강보조기 등이 진열되어 있

고, 친교실로 향하는 양쪽 벽에 붙여놓은 기발한 문구와 위트로 

식욕을 자극하는 메뉴 광고지를 따라 계단을 내려니 그야말로 

먹을거리가 가득합니다. 

마르다 선교회의 영양 많고 맛있는 정성스러운 비빔밥, 브리스

가 선교회의 시원한 국물의 우동과 건강식 월남 쌈, 청년3부에

서는 오뎅과 과일 샐러드를, 청년2부에서는 프로 수준급의 매콤

하고 맛있는 떡볶이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주방 앞 코너에 청년1부가 각종음료와 아이스크림 등을 준비하

고 기도의 어머니 성함을 따서 지은 '명자 카페'를 운영하고 있

습니다. 다비다 선교회에서 군침 도는 녹두 빈대떡을, 그 옆에서 

한나 선교회원들은 달콤한 찹쌀 부꾸미, 중국어 예배부의 군만

두와 마리아 선교회의 각종 김밥도 입맛을 돋워 줍니다. 

그 곁에는 안나 선교회원들이 각종 떡과 칼슘의 왕 멸치, 각종 

해조류, 사라 선교회에서 준비한 된장, 고추장과 배추김치, 열무

김치가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친교실 뒤편에선 다비다

선교회에서 고급의류와 건강식품, 선물용품을 판매했으며, 강대 

앞에는 박순자권사님의 아름다운 수채화 작품이 전시되어 마음

을 편안하게 녹여줍니다. 그리고 얼굴이 더 예뻐지는 희소식! 바

로 브리스가 선교회의 점과 잡티빼기도 성황입니다. 

이때 주차장에서의 깜짝 위로부대의 특별공연! 오목사님의 기

타반주에 맞추어 찬양하시는 담임목사님과 사모님의 격의 없는 

모습에 함께 흥겨운 춤과 노래로 박수치며 웃다보니 순간에 바

자는 축제의 장이 됩니다.  

어느덧 사랑과 정성과 즐거움이 풍성한 일일 시장 선교 바자가 

저녁 7시에 폐회예배를 드리며 막을 내렸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사

명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016년 단기 선교를 위한 오늘 

바자회 수익금이 7만 여불이라는 보고를 받으며 그 풍성한 수확

에 서로를 축하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영혼 구원의 사

명을 위해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들의 작은 희생을 기

쁘게 받아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온 

세상을 품고 기도와 사랑과 희생과 선교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

하는 멋진 우리 성도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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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티몰 훈 어머니—라티몰 영미집사

어버이주일 저녁예배에 저의 아들 훈이가 소속된 어린이 합창단 
G2G와 엄마들이 함께 특별 찬양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녀가 찬양을 드리는 것도 감사한데, 엄마들과 함께 함에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찬양을 차에서나 집에서 
함께 연습 할 때, 훈이에게 감동이 없는 것 같아 영어로 설명해주
었더니 더욱 열심히 연습하였습니다. 가사에 감명을 받았는지 "
엄~마~ .사랑해요 ~ " 하며 나에게 하트를 보내주곤 하였습니다. 

훈이가 잘 따라하지 못해 지도하시는 선생님을 힘들게 할까봐 조
금 염려하였지만 의젓하게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통하여 
저희 가족의 믿음의 뿌리가 더 든든하여 지기를 소원하였습니다. 
찬양이 끝난 후 엄마와 찬양하는 것이 어떠했나 묻는 나에게 "엄
마! 찬양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고리인 것 같아. 나는 찬양하
는 것이 정말 행복해!" 라며 기뻐서 계속 찬양을 흥얼거리고 다닙
니다.주님, 감사합니다.  

이 깨끗한 영혼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돌봐주시길 기도합니다. 지
금은 엄마와 같이 교회에 오지만, 앞으로도 지금처럼, 주님을 사
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아이로 자라
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주고 싶
어 하시는 것처럼, 우리 자녀도 하나님께 모든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 하는 아이로 자라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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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수 어머니—송미진집사 

저에게 지수는 4번째 막내딸입니다. 네 아이가 모두 우리교회에
서 태어나 영아부 부터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며 예배자로 자라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이 성장할수록 부모의 바람처럼 쉽지 않을 때가 많지만, 
어릴 때부터 배운 말씀과 기도 그리고 늘 함께한 찬양을 통하여, 
악하고 험한 세상사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것 같아 하
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저희 교회 교육부 찬양대는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부모님들께 아이들을 찬양대에 조인시킬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교회에서의 활동은 학교 생활에서도 발표에 도
움과 자신감을 심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귀함을 알기에 G2G에 지수도 조인하게 되었고, 이번 어머니
주일 찬양을 함께 하면서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가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함께 눈물 흘리는 정말 감명 깊
은 시간 이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 이었습니다.  

G2G를 위해 늘 기도와 사랑과 헌신으로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들이 쉬지않고 연습하도록 기도해 
주시는 부장님, 그리고 매 주일 연습시간과 여러 가지 공고문을 
올려주시는 단장님, 그리고 권사님을 비롯한 많은 선생님들께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G2G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믿음이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
나길 소망하며, G2G의 부흥을 위해 늘 
기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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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준 어린이 어머니—심원희 집사

아이들과 함께 드린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귀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영준이는 영아부에서 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잘 자라 교회오기를 기뻐하며, 예배드

리며 찬양하기를 무척 좋아합니다. 

G2G를 통하여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이의 모습을 통해 엄마인 저도 많이 기도

하게 되며,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질문도 정성껏 답해주시는 이현승 단장님, 기도하시며 사

랑과 열정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들, 지휘로 수고하시는 채현주 

권사님의 헌신에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 헌신을 통해 우

리 영준이는 집에서도 항상 찬송을 흥얼거립니다.  

그걸 지켜보고 아직까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영준이 아빠

도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영준이의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 믿지 

않는 남편의 마음이 열려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G2G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

며, 이 아이들을 더 크게 사용하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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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유리 어린이 어머니

푸르름 속에 푸르름.. 5월 ,6월은 참 덥기도 하지만 열정적이기

도 하고 감사할 일들과 행사들로 가득 찬 풍성한 달인 것 같습니

다. 그 중에서도 지난 '5월 8일 어버이 날' 찬양 예배는 각 부서마

다 준비한 귀한 찬양들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에 우리 교회 어린이 합창단 G2G (Glory to God)의 찬양 순서

도 있었고 아이들 어머니들도 아이들과 함께 찬양할 기회가 주

어졌습니다.( 저도 두 딸이 찬양대에 있어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

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찬양을 아이들과 함께 부르며 가정이라

는 울타리 안에 맺어주신 부모와 자녀들 간의 사랑을 서로 고백

하며 깨닫는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찬양을 부르는 동

안에 이제는 많이 나이드신 부모님들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껏 

자식들 위해 한 평생을 희생하시며 사랑과 눈물로...부족한 삶 가

운데에서도 그나마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먼저 내밀어 주셨

던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이제는 잘 좀 보살펴 드려야지...눈시

울이 뜨거워지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에 예쁜 찬양을 아이들과 함께 부르면서 좋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이쁜 우리 엄마~ 엄마 사랑해요~) 정직

한 고백을 듣기도 했지만..엄마도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자

랑스러워 하는지..그 마음을 아이들에게 찬양으로 들려주고 함께 

격려할 수 있었기에 너무 흐뭇해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한 우리를 돌아봐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까지 삼아주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의 마음에 또 눈시울이 뜨

거워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

닫게 되었습니다. 찬양 속 그 

고백을 통해 위로 받을 자에

게는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키

시며 새 힘을 주시길 원하십

니다. 아이들처럼 순수하고 

솔직한 심정을 매일 찬양과 

함께 주께 올리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늘 함

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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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8일 mother’s day에 교회 중국어예배부에서 성도들이 함께 파크로 나들이를 간다는 소식을 듣고 처

음으로 교회활동에 참가하게 된 저는 어린애마냥 들뜬 기분으로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첸전도사님

께서는 또 그날에 저희부부의 간증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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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처음 퀸즈장로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사순절 새벽기도 때부터 였습니다. 매일 새벽예배가 끝나고 우

리는 첸전도사님을 둘러앉아 아침식사를 하면서 교제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도사님께서는 여러 형제자매

들과 함께 성경말씀을 나누고 또 그 성경구절들로 우리의 여러가지 질문들을 대답해주셨습니다. 그런 교

제 가운데서 전도사님의 순수하고 견고

한 믿음을 엿볼 수 있었고 또 말씀 위에 

굳게 서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고 

매일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

었습니다. 그시기의 저는 남편과의 결

혼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

다. 매일 눈물로 주님앞에 무릎꿇고 기

도했지만 도저히 헤쳐 나갈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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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어느 하루 저는 큰용기를 내어 전도사님께 제 결혼생활에 대해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전도사님께
서는 그런 저의 상황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아내가 될 수 있음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
다 .그때 저는 제가 얼마나 부족한 점이 많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전도사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뜨겁게 저에게 부어져 그 동안 저를 누르고 있던 알 수 없는 짐을 모두 벗겨 
주신듯 온몸이 가벼워짐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교회로 와서 주일예배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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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퀸즈장로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큰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어머니날은 주일이

었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만 하여도 이슬비가 내려서 우리의 일정에 영향을 끼칠까 걱정을 했었는데 

전도사님께서는 날씨를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출발할 시기에는 비가 

그쳐서 하늘도 푸르고 맑아지고 햇살도 따스하게 비췄습니다. 차를 타고 도착한 롱아이랜드의 파크는 주변

환경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파크 가까이에는 큰 호수가 있었는데 호수물도 아주 맑고 깨끗했습니다. 

마음 속에서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비가 왔던 이유였던지 공원에는 저희 일행을 빼고는 거의 다른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정말로 제일 좋은 장소를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모두들 빠른 손놀림으로 집에서 준비해 온 갖가

지 맛있은 음식들로 긴 테이블에 세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족같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준비하며 어른

이나 아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서로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교제했습니다. 게임을 할 때 우리는 서로 교감하

며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보라 형제가 화목하니 실로 선하고 아름답도다” 우

리는 또 사진도 많이 찍어서 이 시간을 기념했습니다.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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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선 집사 (중등부 노승민 어머니)

어느새 훌쩍 자라서 눈높이가 맞지 않아 올려다 봐야하는 사춘기 

아이를 키우면서 세상의 혼돈된 가치 속에 어떻게 아이를 말씀 안

에서 특히, 성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할지 힘든 숙제처럼 늘 부담스

러웠던 중에 TLW세미나교육(중등부 순결예식 TLW-True Love 

Waits Seminar and Purity Ceremony)등록 내용을 받고서 너

무도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5주간 진행된 교육을 지켜보며 서약예식을 위해 정장을 주문하는 

등 이 모든 과정이 아들을 위한 행사준비라 생각했었습니다. 예식

을 위해 금식을 해야 한다는 아들 덕분에 금요일 한끼 금식을 함

께하며 서약예식을 참석하던 날 순결서약은 아이만의 서약식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약예식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남편에 대한 사랑의 서약

을 뒤돌아보며 주 앞에 설 때 까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며 그렇

게도 원하시는 성결된 삶을 살기로 새롭게 서약하며 하나님의 사

랑과 은혜를 체험한 귀한시간이었습니다. 

성경대로 성교육을 받을 수있는 아름다운 교육의 기회를 허락하

여주신 교회와 박전도사님 가정 그리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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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갓난아이를 데리고 가정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는 가정 예배의 중요성을 

알아서 드리고 싶었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계획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거라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이 예배

에 집중 할 수 있을까? 장난감이 있어도 한자리에 얼마 못 있는 

윤서가 어떻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성경을 읽는 동안에 가만히 

앉아 있게 할 수 있을까?” 마음으로는 이미 엉망이 될 것을 알았

습니다. 

생후 몇 개월 되지 않은 어린 윤서가 울면, 

아직 어린 예준 이도 따라서 울고 불며 장난

감을 가지러 가거나, 우리는 우는 예준 이를 

쫓아다닐 거라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이런 

끊임없는 염려들로 가정예배를 드릴 수 없

었습니다. “예배드리기에는 애들이 너무 어

리고, 상황도 힘들고 어렵고, 어차피 예배드

릴 시간도 없는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심코 예준이와 윤서를 봤

을 때,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버리는지, 

그리고 그 지나가버리는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순간들인지 깨달았습니다. 예준이가 

점점 세상에 대해 알아가면서, 특히 가정에

서 하나님 중심의 환경을 만들어야한다는 

중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도 깨닫게 되었습

니다. 그때, 저는 우리가정에 맞는 가정 예

배 형식을 구글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몇 분만이라도 아이

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방법들과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찾

았습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를 잠자리에 드는 일상적인 과정에 포함시켰습

니다. 목욕을 하기 위해 위층에 올라가기 전에, 예준이가 오랜 된 

아이폰에서 좋아하는 찬 양곡을 골라 찬양하고 바로 짧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예준이에게 어린이 성경을 읽어주며 성경 이야기

를 해주고, 아빠는 “넘기면서 읽는 성경책”을 윤서에게 읽어줍니

다. 넘기면서 읽는 성경책은 윤서가 성경책에 집중하게 해줍니

다. 성경을 읽고나면, 예준이가 기도문책에서 기도를 선택하고 

엄마와 함께 기도문을 읽어갑니다. 아빠는 “Baby’s First Book 

of Prayers”에서 기도문을 골라서 윤서와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 후에는 찬양에 맞춰 율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예준이가 좋아

하는 찬양을 한곡 더 선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송으로 가정 예

배를 끝냅니다. 

처음에는 가정예배가 계획한대로 잘 진행되

지 못했습니다. 비록 5분도 안 되는 짧은 시

간의 예배였지만, 아이들이 집중하거나 앉

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큰애가 도망가거

나, 둘째 아기가 기어서 가버리면, 남편과 

저만 찬양하거나,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로가 되고 예배

를 계속 드리게 했던 한 가지는 Good 

night 이라고 말하며 잠자리에 들기전에, 

그래도 아이들이 우리 무릎에 앉아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가며 가정 예배가 일

상적인 부분이 되었고, 아이들이 바로 앉을 

수 있고, 실제로 예배에 참여하며, 찬양하는 

것과 성경 읽는 것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집중하며 예배드리는데 방해가 있지만, 감사한 것은 아이들

이 삶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이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는가에 대해 듣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가정예배가 주일뿐 아니라 매일, 교회와 가정과, 어디를 가든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의 기초를 

세우고, 지탱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

합니다.

유아부

예준, 윤서와 드리는 가정 예배 
 

Betsy Jang (유아부 장예준, 윤서 어머니) 

!"#$%& '(2

유아부로 올라가 처음 지민이가 예배드린 날이 생각납니다. 

“엄마 오늘은 무슨 날이야? 오늘은 교회 가는 날이야?” 아침부터 지민이

는 분주한 나에게 자꾸 묻습니다. "그럼 오늘 아빠, 엄마, 누나하고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라고 말했더니 "난 교회 가기 싫은데" 하면

서 자꾸만 보챕니다. "왜? 왜 가기 싫은데?" 하고 묻는 나에게 지민이는 

자꾸 무엇을 자기에게 시키는 게 싫다고 그럽니다. 그럼 엄마가 선생님

께 "오늘은 지민이에게 아무 것도 시키지 말아 주세요." 라고 달래도 내

심 뭔가가 걱정이 되는지 자꾸만 찡찡 거립니다. 결국 혼낸다는 한마디

에 지민인 포기한 듯이 "알았어" 라고 대꾸하면서도 "그럼 꼭 오늘 나 아

무것도 안한다고 얘기해야 해" 라고 재차 확인하며 누나한테 가서 화풀

이 겸 장난합니다.  

영아부에서 갓 올라와서 엄마랑 떨어지기 싫다고 울던 아이 때문에 뒤에

서 아이와 선생님의 눈치를 보면서 같이 예배를 드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유아부를 떠나 유치부로 가야할 나이가 된 지민이가 모르는 사이에 많이 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젠 저에게 손을 흔들고 웃으며 

혼자서도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을 보면서 그 동안 유아부 선생님들의 수고에 절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유아부는 교회 학교 부서에서 가장 힘든 역할을 감당하는 부서인 듯합니다. 처음으로 부모님과 잠시 헤어져 혼자 예배를 드려야하는, 때

로는 우는 아이들을 안고 달래며 그 빈 공간을 주님의 사랑으로 넘치게 채워주시고 부모님들의 심장을 가지고 잘 보살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매주일 말씀 속에 계신 우리 예수님을 아이들에게 전해주시어 만나게 하시고 백지 같은 아이들의 맘속에 예수님의 형상을 

심어 주십니다. 크리스마스의 아기 예수님

을, 부활절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물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물로 포도주를 만드

시는 예수님을, 어린 아이의 물고기 두마

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많은 사람을 먹이

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더욱 주일 유아부 예배 시간이 지민이겐 

가장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으로 후에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듯

이 어린 지민이가 매 주일 하나님께 소중

히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바른 

예배자들로 쑥쑥 자랄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유아부의 전도사님과 선생

님들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01$234$!-5
이복임 집사 (유아부 이지민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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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서.. 
가까이서.. 

교회를 향하여.. 
1교구장 함미희 전도사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라는 제목의 시편 122편의 다윗의 시의 첫 절입니

다. 이 말씀은 이번 대 심방 기간 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뉴져지 연합 대 심

방예배에 주신 말씀입니다. 뉴져지 전 지역을 다 심방하지 못하였지만 함

께 모여 예배하고 각 가정의 기도제목을 위하여 한 가정씩 밤이 늦도록 기

도해 주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1교구는 지역의 특징이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과 가장 먼 뉴져지, 브롱

스, 브루클린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교구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새벽 기도

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분들이 1교구 성도님들이시며 또한 가장 늦거나 오

시기 힘든 분들도 1교구 성도님들이십니다. 대심방을 하면서 가장 감동이 

되는 부분이 바로 가장 멀리서 주일을 손꼽아 기다리시는 성도님들을 심방

할 때입니다. 수요예배나 교회의 크고 작은 행사에 오시기 힘들어서 오직 

주일을 목숨처럼 기다리시며 살아가시는 분들을 만나며 예배할 때 하나님

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다윗처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라는 말씀을 내가 

직접 목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교회에서 멀리 이사를 가셨지만 그들의 심령만은 주님의 집, 

퀸즈장로교회를 그리워하며 한 주일을 지냅니다. 그리고 주일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마치 한 주일

이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주일인것처럼.. 

교회가 멀어진 것은 아니지만 예전만큼 건강이 좋지 않아서 가까워도 나오기 힘드신 성도님들이 많은 것

도 1교구의 특징입니다. 노인 아파트가 많은 키세나 블르버드에서 몇 블락 떨어지지 않은 교회도 못나오

시며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혹은 허리가 아파서.. 다리가 아파서..지팡이에 의지하여 주일에 

한번 나오시면서 로비에 들어서시는 모습은 천국에 들어 오시는 모습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성전에 올라갈때 다윗이 기뻐했던 그 심정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

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멀리서.. 가까이서.. 

하나님의 집, 퀸즈장로교회를 향하여 

오시는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의 축복

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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